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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메틸브로마이드(MB) 대체제 개발 및 사용 확대 노력

- 7월 7일자 매일경제 보도내용 해명 -

<언론보도 내용> 

  매일경제는 2022년 7월 7일, “메틸브로마이드(MB) 대체 소독방법 실용화 

등에 300억원 투입”과 “국제사회에서 퇴출되고 있는 MB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체제 사용이 저조”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장>

  먼저, 메틸브로마이드(이하 MB) 대체 소독방법 연구비용 300억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MB는 1992년에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는 2010~2020년까지 외국에서 대체제로 

사용 중인 약제(3종)를 국내에서도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에틸포메이트와 포스핀은 2011년에 에탄디니트릴은 2020년에 소독처리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예산은 총 13억원 입니다.

□ MB는 전세계에서 검역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으로 MB 전세계 사용량은 9,485톤으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전체 사용량은 줄어드는 추세로 우리나라에서 점차 사용량이 감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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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MB 사용량 >

   
년도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사용량(톤) 8,220 11,029 10,671 7,909 9,485

< 주요 국가별 MB 사용량 >

   

년도별 한 국 미 국 일 본 호 주 뉴질랜드

2020 415 1,689 451 695 618

2015 443 1,640 449 864 522

2010 568 3,844 604 472 406

2005 944 2,931 1,166 358 115

2000 1,000 3,663 1,637 516 58
  

  * 출처 : 유엔환경계획(UNEP) 오존사무국(Ozone Secretariat)

□ MB 대체제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

입니다.

 ○ MB 대체제 가격이 MB보다 2배 이상의 가격대로 유지하고 소독 효과, 

안전성, 사용상 편리성이 MB와 차이가 없어 소독 물품의 수입자가 대체제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실정임

   * MB 대체제 판매 농약업체 : (에틸포메이트) 팜한농, 세이퓨퓸, (포스핀) 팜한농, 

(에탄디니트릴) 팜한농

훈증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메틸브로마이드 597 455 443 522 445 423 440 415 402

에틸포메이트 153 252 318 385 426 357 317 306 238

에탄디니트릴 - - - - - - - 0.3 1.8

< 대체 훈증제 연도별 사용현황 >

  매일경제에서 7월 4일에 검역본부로 보낸 질의서를 7월 8일(금)까지 답변

하기로 하였지만 “내부 사정으로 당장 답변하기가 어렵다”라고 임의로 작성

하여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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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효과는 뛰어나고 

환경·인체에 영향이 적은 대체 소독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MB 사용은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점적 생산·공급 체계를 다변화하고 추가 대체약제 도입 및 소독

방법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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